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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허미미, 태극기 달고 여자유도 金

1일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57kg급 4강. 한국 허미미가 우즈베키스탄 슈쿠르
존 아미노바를 상대로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 시절의 허미미. 연합뉴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인 재

일교포 허미미(경북체육회)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서 금메달을 조국에 안겼다.

허미미는 1일 일본 나고야 아이

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대

회 유도 여자 57㎏급 결승에서 아

리운자야 테르비시(몽골)를 업어

치기 유효승으로 꺾고 우승했다.

허미미는 경기 시작 12초 만에

업어치기를 시도해 유효를 얻었다.

기선을 제압한 허미미는 이후 다

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그라운드

기술로 상대를 압박했다.

이후 허미미는 특기인 왼팔 업어

치기를 계속 시도하면서 기회를 엿

봤다. 포인트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경기 중반 이후로는 수비에 집중

했고, 경기 종료 1분 10여초를 남기

고 지도 1개를 받았다.

그러나 허미미는 노련한 경기 운

영을 펼쳤고, 경기 종료 20여 초 전

기습적인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이

후 누르기로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시간을 흘려보내 승리를 확정했다.

허미미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

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교

포 출신으로 2021년 한국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 국적을 택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국적

을 유지했던 할머니와 아버지 허부

숙 씨를 따라 허미미는 한국에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수로 한국 유도

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

2022년부터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보인 허미미는

2024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

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1995년 여

자 61㎏급 정성숙, 여자 66㎏급 조

민선 이후 무려 29년 만에 한국 여

자 선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타

이틀을 거머쥐었다.

처음 출전한 종합 국제대회였던

2024 파리 올림픽에선 결승에서 크

리스티 데구치(캐나다)에게 석연

치 않은 판정으로 석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허미미는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의 의미를 남다르게 생

각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꼭 금

메달을 따서 할머니 묘비에 가져가

겠다 고 다짐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애국가를 외

우며 심기일전한 허미미는 1일 일

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

나에서 목표를 이뤘다.

금메달을 목에 건 허미미는 이제

할머니 영전을 찾는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사상 첫 4회

연속 금메달까지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둔 한국 23세 이하(U-23) 축

구 대표팀이 숙적 일본과 결승

무대에서 맞붙는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일 오후 7시30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

전을 치른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은 2018 자카

르타 팔렘방 대회부터 3회 연속 아

시안게임 결승전에서 격돌하게 됐다.

앞선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모

두 한국이 웃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결

승에서는 연장 접전 끝에 이승우와

황희찬의 연속골로 일본을 2-1로

꺾었고, 3년 전 항저우 대회에서도

정우영과 조영욱의 득점포를 앞세

워 2-1 역전승을 거두며 아시안게

임 남자 축구 사상 첫 3연패의 위

업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 역시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단의 체력 조건만 놓고 보면

한국이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일본은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

승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를 치른

데 이어, 10번째 키커까지 나서는

피 말리는 승부차기(9-8 승) 끝에

극적으로 결승에 올라왔다.

결승전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의

체력 저하와 피로 누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 대표팀은 이번 아시

안게임에 21세 이하(U-21) 선수들

로 팀을 꾸렸고, 한국과 달리 와일

드카드(연령 초과 선수)도 발탁하

지 않았다. 하지만 결코 얕볼 수 없

는 상대다. 이민성호는 올해 1월 열

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바로 이 U-

21 주축의 일본 현 대표팀에 0-1로

패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

물론 당시와 비교하면 엄지성

(스완지시티), 배준호(스토크시티)

등 유럽파 핵심 자원들이 합류해

한국의 전력은 한층 탄탄해졌다.

다만 대회를 치르며 안게 된 부

상 변수에 따른 전력 누수 는 아

쉬운 대목이다.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이상

을 느낀 측면 공격수 양현준(셀틱)

과 발 부위 염증이 생긴 중원의 핵

심이자 주장 이기혁(강원)이 앞선

준결승전에 결장했다.

이들이 빠진 준결승전에서 한국

은 중국을 상대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팽팽한 승부 끝에 후반 막

판 터진 배준호의 극적인 골로 2-1

역전 진땀승을 거두기는 했으나 다

소 불안감을 남겼다. 연합뉴스

이건혁, 금메달 꿰뚫은 탄환 이건혁은 1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의 아이치현 종합사격장

에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25ｍ 속사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차 슛오프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쑤롄보판(중국)을 따돌리고 32점(슛오프 합계 9점)으로 우승했다. 앞
서 열린 본선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확보했던 이건혁은 개인전까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디비전시리즈>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뉴욕 양키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미국프로

야구 메이저리그(MLB) 가을야구

첫 시리즈를 통과했다.

화이트삭스는 1일(이하 한국시

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다이킨

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AL)

와일드카드시리즈(WC 3전 2승제)

2차전에서 7-3으로 승리했다.

AL 와일드카드 3위로 포스트시

즌(PS)에 턱걸이한 화이트삭스는

이로써 서부지구 1위인 휴스턴을 2

승 무패로 꺾고 디비전시리즈(DS

5전 3승제)에 올랐다.

화이트삭스가 포스트시즌 시리

즈에서 승리한 것은 2005년 월드시

리즈 우승 이후 21년 만이다.

화이트삭스는 4일부터 중부지구

1위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ALDS에서 맞붙는다.

같은 아메리칸리그의 뉴욕 양키

스는 라이벌 보스턴 레드삭스와

WC 2차전에서 9-2로 승리했다.

역시 2연승을 거둔 양키스는 보

스턴을 따돌리고 디비전시리즈에

올랐다.

양키스는 디비전시리즈에서 지구

1위 탬파베이 레이스와 대결한다.

내셔널리그(NL)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시카고 컵스를 4-1로

꺾고 와일드카드시리즈를 2연승으

로 이겼다.

샌디에이고는 디비전시리즈에서

중부지구 1위인 밀워키 브루어스와

챔피언십시리즈 진출 경쟁을 벌인다.

김하성(30)이 속한 애틀랜타 브레

이브스는 NLWC 2차전에서 필라델

피아 필리스에 3-4로 역전패했다.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김하성은 1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

을 기록했다.

김하성은 3회말 선두 타자로 볼넷

을 골라 출루했다. 1-1인 7회말 무사

1루에서는 희생번트를 댔으나 야수

선택으로 처리하면서 살아 나갔다.

김하성은 맷 올슨의 희생플라이로

득점까지 올렸다.

필라델피아는 1-3으로 뒤진 8회초

카일 슈워버와 브라이스 하퍼가 백

투백 홈런을 날려 동점을 만든 뒤

연장 10회초 알렉 봄이 솔로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승했다.

와일드카드시리즈 최종 3차전은 2

일 열린다. 연합뉴스


